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걸그룹 트와이스 신곡‘모어 앤드 모

어’(MORE & MORE) 뮤직비디오에 

외국 아티스트 조형물과 흡사한 구조

물이 등장해 원작자가 문제를 제기하

는 일이 빚어졌다.

트와이스가 지난 1일 발표한 미니 9

집‘모어 앤드 모어’의 동명 타이틀곡 

뮤직비디오에는 멤버들이 연못 위에 

설치된 무대에서 군무를 추는 장면이 

등장한다. 무대에는 알록달록한 색깔

의 아치가 설치돼 있다.

이 아치는 한 외국 조형예술 작가가 앞서 선보

인‘펄스 포털’(PULSE PORTAL)이라는 이름의 

작품과 매우 흡사해 논란이 됐다. 해당 작가는 3

일 SNS를 통해 자신의 작품 디자인을 도용한 것

이라며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.

논란이 일자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

트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“‘모어 앤드 모어’ 

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한 세트가 기존에 있는 

특정 작품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오늘 오전에 인

지하게 됐다.”며 유사성을 인정하며“뮤직비디오 

제작사에 기존 작품의 원작자와 대화를 통해 이 

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”고 전

했다.

JYP는“본사도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출시하는 

회사로서,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검

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”이라고도 밝혔다.

트와이스 뮤비, 조형물 도용 논란

숫자퍼즐 정답

 

가수 이선희가 6년 만에 발표하는 새 앨범 타이

틀곡에서 보이그룹 엑소 찬열과 호흡을 맞춘다.

이선희 소속사측은 3일“이선희가 오는 15일 발

매하는 정규 16집 파트 1의 타이틀곡이자 자작곡

인‘안부’를 엑소 찬열이 피처링했다.”고 밝혔다.

이어“이선희가 평소 찬열의 목소리를 좋아해 

눈여겨보던 중 신곡에 랩을 넣어 함께 부르면 좋

겠다고 생각해 찬열에 제안했다.”며“찬열이 매

우 영광이라며 선뜻 참여해줬다.”고 협업을 하게 

된 배경을 설명했다.

이선희는 앞서 2009년 14집 수록곡‘유 투’(You 

Too)와 2014년 15집‘동네 한 바퀴’(꽃다운 나이)

에서 각각 래퍼 칸토, 타이거 JK와 호흡을 맞춘 

바 있지만 아이돌과 협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.

찬열은 정상급 인기를 누리는 그룹 엑소에서 메

인 래퍼를 맡고 있다. 헨리, 파 이스트 무브먼트, 

레이든, 펀치, 정기고 등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

한 경험이 있다.

이선희는 오는 15일 신보 파트 1을 발매하고, 올

가을께 파트 2를 선보일 예정으로 이선희가 직접 

작사·작곡과 프로듀싱까지 맡아 오랜 기간 준비

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이선희, 엑소 찬열과 호흡

레이디 가가와 

아리아나 그란데

가 함께 부른 노

래가 미국 빌보

드 메인 싱글 차트

인‘핫 100’에서 

정상을 차지했다.

1일 빌보드는 

예고 기사를 통

해 아리아나 그란데가 피처링한 레이디 가가의‘레인 온 

미’(Rain On Me)가‘핫 100’최신 차트에서 1위로 데뷔했

다고 보도했다.

이 곡은 레이디 가가가 지난달 29일 발매한 정규 6집‘크

로마티카’(Chromatica)의 타이틀곡 중 하나로, 앨범 발매

에 앞서 지난달 21일 싱글 형태로 먼저 공개됐으며 레이디 

가가가 4년여만에 내놓는 정규앨범의 선공개곡이자 최정

상급 팝스타 두 명이 만났다는 점에서 발매 전부터 화제

가 됐다.

빌보드는‘레인 온 미’가 여성 아티스트 간 협업곡이라

는 점에도 주목했다. 해당 예고 기사에서 빌보드는“(‘핫 

100’에서) 여성의 지배가 계속된다.”며 사상 처음으로 2

주 연속 여성 아티스트 협업곡이 이 차트에서 1위에 올랐

다고 설명했다.

지난주에는 팝스타 비욘세가 피처링한 메건 더 스탤리

언의‘새비지’(Savage)가‘핫 100’정상에 오른 바 있다.

레이디 가가-아리아나 
그란데, 빌보드 정상

연예

▲ 이선희(왼쪽), 엑소(오른쪽). 사진=연합뉴스

▲ 사진=유튜브 캡처
▲ 사진=유튜브 캡처


